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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호의 반칙 극복기!
(『행복한 일등』을 읽고)

오준영

‘행복한 일 등?’

나는 처음 이 책을 받고, ‘맞아, 일 등은 언제나 행복해. 이 아이는 

뭐든지 잘해서 항상 일 등만 하는 행복한 아이인가 보다.’ 하고 상상

하며 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주인공 진호는 내 예상과 다른 아이였다. 진호는 일 등을 

하기 위해 쪽지 시험 때 선생님 몰래 틀린 답을 고쳐서 점수를 높이

고, 달리기를 할 때는 다른 친구들보다 빨리 출발해서 좋은 기록을 

받았다. 또 친구들과 함께 하는 회의나 숙제가 생기면 쓸데없는 일

에 시간을 빼앗긴다 생각하고 짜증을 냈다. 나는 ‘진호야, 이렇게 해

서 일 등을 하는 건 행복한 일이 아니야. 비겁한 행동이야!’ 하고 속

으로 생각하며 진호도 어서 깨닫기를 바랐다.

그런데 다행히 진호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학예회 때 합동 

작품으로 태권브이를 만들면서 적으로만 생각했던 친구들, 관심 없

던 친구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함께 의견을 나누고 힘들어도 

고생하며 친구들과 함께 작품을 만드는 일이 즐겁고 행복한 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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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공부든 운동이든, 놀이든, 진심으로 즐겁게 하

면 모두 이길 수 있고 그게 진짜 승리라는 것을 깨달은 진호가 대견

하다.

또, 과거에 잘못했던 일을 용기 내서 친구들 앞에서 밝히고 사과

를 했던 모습이 인상 깊었다. 내가 만약 진호였다면 자신이 잘못한 

일을 친구들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

고 진호가 자신이 잘못한 일을 반성하는 모습이 멋졌다. 나도 이 부

분을 보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친구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아이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원래 진호는 엄마와 성적, 공부 같은 이야기만 나누었지만 

점차 엄마에게도 성적, 공부 이야기 말고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나도 진호처

럼 예전에는 엄마에게 힘들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엄마에게 힘든 일들을 이야기하면 내 마음이 편해지

고, 엄마도 내가 이야기를 해야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내 마음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책을 통해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

고, 라이벌보다 스스로를 이겨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든 일

을 즐기며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해 본다. 진정으로 

행복한 일 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아직 바다처럼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넓은 가능성이 있는 초등학생이니 말이다.




